
한국여자 컬링 대표팀의 바람이 거세

다 강호들을연달아격파한실력과톡톡

튀는 개성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돌풍을

일으키고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21일 오전 강릉컬

링센터에서열린평창동계올림픽예선 8

차전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팀을 112로 제압하며 7승 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승리로이날 오후덴마크와

의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예선 1위 자리

를확정했다

예선 첫 경기부터 세계 최강 캐나다

를 꺾으며 시작된 대표팀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예선 2차전에서 연장

승부끝에일본에아쉽게승리를내주기

는 했지만 이후 연승을 달리며 예선 1위

자리를찍었다

그리고지난 20일예선 7번째경기였던

미국전에서96 승리를추가하면서 10개

출전국 중 가장 먼저 4강에 안착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데뷔한 한국

컬링의사상첫준결승진출이기도하다

강호들을잇달아제압한실력도실력이

지만 톡톡튀는개성과남다른사연덕분

에스킵김은정 리드김영미 세컨드김선

영 서드김경애 후보김초희로구성된대

표팀은이번올림픽의 대세가됐다

한팀이된사연부터특별하다 중심에

는김영미가있다 영미는이번대회가

장유명한이름이다

무표정으로 스톤을 던지면서 스타덤

에오른김은정이가장많이외치는단어

가바로 영미다 스톤을던진뒤스위핑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느라 리드 김영미

를쉼없이찾는덕분이다

영미를애타게찾는김은정은 영미친

구다그리고김경애는 영미동생 김선

영는 영미동생친구다

방과 후 과목으로 컬링을 시작하게 된

김영미를따라서친구김은정이컬링부에

가입했고 김경애는 친언니의 심부름을

갔다가 컬링을 시작했다 그리고 김선영

은김경애가교실칠판에써둔 컬링부모

집이라는글을보고 팀킴에합류했다

이들의 성(姓)씨도 화제다 김은정 김

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선수들 모

두김씨라서 팀 킴으로통한다 감독(김

민정)마저김씨다 덕분에외신기자들은

혼돈에빠졌다

영어이름도눈길을끌었다

이들의 영어 이름은 김은정 애니 김

영미 팬 케이크 김선영 써니 김경애

스테이크 김초희 쵸쵸다

모두 김씨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외국

인들을위해영어이름을지었는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먹던음식을가지고 지은

탓이다 김영미와김경애는각각팬케이

크와 스테이크를 김선영은 반숙 후라이

인써니사이드업을먹던중이었다 김은

정은요거트상표에서이름을따왔고 김

초희의쵸쵸역시먹고있던초콜릿이름

을땄다

실력과톡톡튀는사연으로평창을들

썩이게하는 팀킴은 23일오후 8시 5분

결승티켓을놓고 영미를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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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금메달 가즈아

컬링 김은정 국제스타

女컬링 러시아 112 제압 7승1패 예선 1위

세계 15위 잇따라격파 돌풍내일 준결승

영미와친구들 컬링 입문사연등화제만발

컬링장도없던시절컬링에빠진소년들

이군대를다녀오고서야밟은올림픽무대

에서마지막경기를승리로끝냈다

남자컬링 대표팀은 21일 강릉컬링센터

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9차

전에서일본에 104완승을거뒀다

이경기는대표팀의올림픽마지막경기

였다 대표팀은 이미 예선 탈락을 확정한

상태였다

첫째 목표로 설정했던 4강에는 진출하

지 못했지만 대표팀은 뜨거운 박수를 보

내는 관중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올림픽을마무리했다

스킵(주장) 김창민(33)과 김민찬(31) 성

세현(28) 오은수(25) 이기복(23)이 모여

결성된남자컬링대표팀은경북의성컬링

훈련원이홈그라운드다

의성컬링훈련원은 2006년 한국 최초의

국제규격 4시트 컬링장이다 김창민과 김

민찬은한국에정식컬링장이생기기전부

터컬링을했다

김민찬은 컬링 개척자 김경두 전 대한

컬링경기연맹부회장의아들로어릴때부

터 자연스럽게 가족과 컬링을 즐겼다 김

창민도아버지가김경두전부회장과친분

이 있는 인연으로 컬링을 접하고 컬링 선

수가됐다

구미출신인성세현과오은수는고등학

교때의성컬링훈련원에서컬링클럽활동

을 하면서 김창민 김민찬과 알고 지냈다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컬링 선수로 뛰던

이기복이기정 쌍둥이 형제가 고등학교

졸업후의성에합류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에야 완전체로

뭉쳤다 김창민과 김민찬의 입대 때문이

었다 김창민은 2016년 김민찬은 2017년

군 복무를 마쳤다 이들은 제대하자마자

평창동계올림픽을준비했다

태극마크획득에성공한이들은지난해

11일세계정상급팀만출전하는월드컬링

투어그랜드슬램대회인 부스트 내셔널

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막상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초반

아이스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패배의

압박감은실수로이어졌다

대회 시작과 함께 4연패에 빠진 대표팀

은 우리의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안 나오

고있다고답답해했다 특히뜨거운응원

을보내주는관중에보답하지못하고있다

며속상함을감추지못했다

대표팀의스위핑과외침은더욱간절해

졌다 대표팀은 컬링종주국 영국을이기

면서 연패를끊어냈다 컬링 강국 스위스

이탈리아도제압했다 연합뉴스

男컬링유종의미

21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남자컬링 예선 9차전 한국

과일본의경기에서승리를거둔한국팀선수와감독등이기념촬영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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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104 완승

4승5패로예선탈락


